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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rk: _Hlk533704436]SKT, GTC 타이베이에서
엔비디아 옴니버스 기반 디지털 트윈 선보여
- SKT, 엔비디아와 ‘제조 피지컬 AI’ 기술 협력 성과 공개
- SK하이닉스 반도체 팹에 디지털 트윈 적용해 대규모 제조현장 실증 사례 확보
- 대규모 3D 데이터 지능화해 처리하는 ‘에이전틱 디지털 트윈 모델링’ 개발
	엠바고 :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2026. 06. 01.]

[bookmark: _Hlk151973338]SK텔레콤(대표이사 CEO 정재헌, news.sktelecom.com)이 엔비디아 옴니버스(Omniverse)*를 활용해 SK하이닉스 반도체 팹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고, 이를 복잡한 대규모 제조 환경에 최적화했다고 1일 밝혔다.
*옴니버스 : 디지털 트윈과 3D 시뮬레이션을 위한 엔비디아의 협업 플랫폼

1일(현지시각) 대만에서 열린 'GTC 타이베이(GTC Taipei)*' 기조연설에서 SKT는 제조 피지컬 AI 분야 엔비디아의 주요 협력 파트너로 소개됐다. 기조연설 영상에 SKT의 디지털 트윈 기술이 공개된 것이다. 엔비디아 옴니버스를 활용해 SKT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제조 공정에 디지털 트윈을 제조 현장에 도입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GTC(GPU Technology Conference) :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AI·GPU 컨퍼런스. GTC 타이베이는 글로벌 IT 전시회 컴퓨텍스(Computex)와 연계해 개최됨

SK하이닉스는 ‘자율형 공장(Autonomous Fab) 2030’ 구축 목표의 일환으로, 지난해 SKT와 반도체 팹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는 기술 검증(PoC, Proof of Concept)을 완료했고,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 공장·설비 등을 가상 공간에 구현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정 변경, 설비 배치 등 영향을 사전에 검증하는 기술이다. 가상 환경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시험해 볼 수 있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핵심 피지컬 AI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SKT는 엔비디아의 에이전트 툴킷(Agent Toolkit)을 활용해 제조 현장의 설비, 공간 구조 등 다양한 데이터를 디지털 트윈 환경에 맞게 자동화·지능화해 처리하는 ‘에이전틱 디지털 트윈 모델링(Agentic Digital Twin Modeling)’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제조 현장의 디지털 트윈 구축∙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변환, 장면 최적화, 성능 개선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bookmark: _Hlk230270395]특히, SKT는 엔비디아 옴니버스 라이브러리를 통합해 대규모 3D장면의 로딩 속도, 실행 성능, GPU 및 메모리 사용 효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반도체 팹처럼 복잡하고 데이터 규모가 큰 제조환경에서도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디지털 트윈 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 

SKT는 AI 인프라부터 모델, 서비스까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 영역의 AI 설루션을 갖춘 ‘풀스택(Full-stack)’ AI 사업자로서 공공 및 기업 대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마이크 가이어(Mike Geyer) 엔비디아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트윈 총괄은 “반도체 팹은 대규모 3D 데이터, 복잡한 설비 구조, 고도의 최적화 요구가 결합된 가장 까다로운 제조 환경 중 하나”라며, “SKT는 이러한 환경에서 엔비디아 옴니버스 에이전트 툴킷을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고 검증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기술 역량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조익환 SKT 피지컬 AI 담당은 “SKT는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제조 디지털 트윈이 단순한 3D 시각화를 넘어, AI가 제조 현장의 대규모 3D 데이터를 이해하고 최적화하는 피지컬 AI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SKT는 반도체를 비롯한 다양한 제조 산업에서 엔비디아와 함께 피지컬 AI 기술 파트너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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